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주님이 아니면 챙길 자가 없다. 돌볼 자가 없다.

2. 아는 자가 아는 척하고 돕고 이끌어 준다.

3. 성자 주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구 세상 인생들의 총구원자이시다.

4. 어디 가나 주밖에 없다.

5. 새 역사에서 성자가 보낸 자를 버리면, 지난날에 살던 기성으로 옛 토지를 

갈러 갔어도 성자는 그를 버린 자 취급하신다. 자기 행위가 그 위치로 갔기 때

문이다.

6. 자기의 인식과 하늘의 법은 다르다.

7. 영계는 세상같이 안 통한다.

8. 육계에서 육이 벗어나면 영계에서 영도 벗어나 있다.

9. 육계에서 섭리사를 벗어난 자를 영계에서 보니 다른 주관권에서 살고 있었

다.

10. 성자 주님을 벗어나면 어디를 가도 벗어난 세계에서 산다. 이는 성자께서 

전체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11. 임금의 눈에서 벗어난 자가 궁에서 쫓겨났다. 그는 그 나라의 어디를 가도 

벗어난 위치에서 살지, 충신이 될 수 없고 신하도 될 수 없다. 하늘 눈에서 벗

어난 자는 복직될 때까지 그러하다.



12. 누구는 말하길 “여기 아니면 없나?” 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떠났다. 그

리고 기성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과 성자를 찾았다. 그러나 그 영혼은 계속 형

벌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언제까지 형벌 기간을 보냅니까?” 하니, 주님

은 말씀하시기를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다.” 하셨다. 

13. 육신의 마음과 행위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14. 육신 썼을 때 영혼 구원이다.

15.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이 영계에서도 구원받고 생명권에 있다.

16.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영이 

영계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있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그대

로 지옥으로 간다.

17. 시대에 따라 지상에서 종 역사 &#8211; 자녀 역사 &#8211; 신부 역사가 

결정된다.

18.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신부 역사를 못 한다. 때가 되고 성장되어야 

땅에서 신부 역사를 시작한다.

19. 과정 중에 목적지를 향해 가기는 해도 과정이 목적지는 아니다. 

20. 구약시대는 한 여자가 소생하는 기간이고, 신약시대는 장성하는 기간이고, 

성약시대는 완성하는 기간이다. 신약시대 성장기 역사가 끝나고 성약시대부터

가 신부 시대다. 

21. 과일도 계절 따라 나고 크고 익는다. 하늘 역사도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되

어야 그 계획을 이룬다. 



22. 태 안에 있는 태아와 결혼할 수 없고, 태어나지도 않은 자와 결혼할 수 없

다. 이와 같이 아무 때나 신부 역사를 할 수 없다. 하늘의 때가 되어 하늘이 

정한 대로 신부 역사를 한다. 고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때가 안 되어 신부 역

사를 할 수가 없었다.

23. 하나님이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키우시고,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담 이후 구약을 거치고, 신약을 거치고, 성약 때 딱 한 번 신부 

역사가 있다.

24. 육적 재림 휴거도 한 번이고, 영적 재림 휴거도 한 번이다.

25. 누가 하늘의 신부가 되겠느냐? 재림시대에 태어난 자들만 신부 주관권에 

살고, 재림시대에 살아도 성자 주님이 택한 시대 사명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살아야 신부가 된다. 

26. 종은 종으로 끝나고, 자녀는 자녀로 끝나고, 신부는 신부로 끝난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을 어느 급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영의 영원한 삶이 좌

우된다. 죽은 후에 영이 영계에서 다른 급의 세계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 세상

에서 육신이 살았을 때 그 주관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7. 도자기도 가마에 들어가기 전 흙을 빚어 만들 때, 이미 접시인지 항아리인

지 결정된다. 흙을 빚을 때 모양이 결정되면 그 모습으로 끝난다. 

28.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 영이 영계에서 거할 위치가 결

정된다. 태 안에서 남녀 성별이 결정되듯이, 지구 태에서 자기 영이 거할 세계

가 결정된다.

29.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회개하고 신약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신약권으로 넘어왔듯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와야 그 영도 영계에서 새 시대 주관권 천

국에서 산다.

30. 일생 동안 구약 종 주관권에서 하나님만 믿고 성자는 안 받아들이고 구시

대에서 살아 놓고, 그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신약권으로 오겠느냐. 구약 영

계 종 주관권으로 간다. 그것도 신약역사를 악평하고 핍박하지 말았어야 한다.

31. 이 세상 육계는 강이라면, 영계는 바다와 같다. 강에서 건너와야지 바다에

서는 못 건너온다.

32. 축소시켜 보자. 한 남녀가 세상에서 살 때 서로 결혼해야지, 죽어서 결혼

하면 결혼이 되겠느냐. 육신으로 인하여 영이 변화되고 재창조된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가 안 됐는데, 육이 죽은 다음에 영이 주님의 신부가 되

겠느냐. 

33. 이승에서 저 영의 세상이 결정된다.

34. 때도 되지 않았는데 구약 세계에서 신약 아들의 혜택을 받겠느냐.

35. 신약 세계에서 성약 신부의 혜택을 받겠느냐. 성약역사로 와서 성약 말씀

을 듣고 따른 자들만 신부의 혜택을 받는다.

36.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시대만 메시아를 보고 믿고 혜택을 받는다.

37. 제철 과일이듯 제때 제 역사다.

38. 세상의 곡식도 저마다 종자가 다르다.

39.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난다. 결정된 후에는 결정된 그 주관권 안에서 더 좋

게 성장할 뿐이다.



40. 아예 씨가 다르다. 사과가 되려면 씨가 사과 씨여야 한다. 사과 씨가 크는 

가운데 복숭아 열매가 되지 않는다.

41. 돌포도나 돌감이 크는 가운데 참포도나 참감이 되지 않는다. 참포도나무와 

참감나무에 접붙여야 참포도와 참감이 열린다. 그것도 때를 따라 접붙여야 된

다. 가을이 아닌, 봄 한 계절에 접붙여야 된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메시아와 일체 되어 영의 운명을 결정해 

놔야 된다.

42. 신부 씨가 있고, 자녀 씨가 있고, 종 씨가 있다.

43. 자녀권에서는 신부로 삼지 못하고 종권에서도 신부로 삼지 못한다. 신부로 

삼아도 하나님은 신부의 뜻은 펴지 않으셨다.

44. 땅에서 성자 주님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우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벗어나

지 않고 흠 없이 신부로서 조건을 세워 성자 주님이 택한 자가 ‘신부 씨’다. 그

가 성장하여 다시 오신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성자 주님과 함께 성약역

사를 펴 나간다. 신부의 씨가 된 자가 성자 주님과 더불어 신앙으로 낳은 자들

이 신앙의 신부가 된다.

45. 신약 초림 때는 하늘의 성자가 아들로 와서 아들의 몸인 나사렛 예수와 

일체 되어 2000년 동안 신앙의 아들 딸들을 낳았다.

46.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과 함께 강림하시어 역사를 펴셨는데,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조건을 세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중심인물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신앙의 종들을 낳았다. 

47.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고, 종이 



아닌 아내 사라를 취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

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창 21:12).”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신앙의 씨

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역사를 편다.” 함이었다. 

48. 종 가지고 종 역사를 펴고, 아들 가지고 아들 역사를 펴고, 신부 가지고 

신부 역사를 편다.

49. 종권과 자녀권과 신부권의 차이는 이와 같다. 비유컨대, 종권은 아예 혈통

이 다른 사람과 같고, 종자가 다른 동물과 같다. 자녀권은 신랑 앞에 신랑의 

형제와 같다. 신부권은 신랑 앞에 모든 것을 갖춘 여자와 같다. 고로 신부 시

대가 와야 성자가 재림하시어 땅에서 신부들을 만드시며 신부 역사를 펴시고, 

하늘 천국에서도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 잔치를 하신다. 

50. 한 가정에서도 다 신부가 될 수 없고, 다 자녀가 될 수 없고, 다 일꾼인 

종이 될 수도 없다. 천국도 그러하다.

51.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하늘로 반영된다. 곧 육의 삶이 그대로 영에게 반

영된다는 말이다. 땅에서 육이 신부이면 하늘에서 영도 신부요, 땅에서 육이 

자녀이면 하늘에서 영도 자녀요, 땅에서 육이 종이면 하늘에서 영도 종이다. 

하늘에서 영이 더 조건을 세우면 종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종 주관권에서, 자녀는 자녀 주관권에서 더 좋게 되기만 한다.

52. 여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

이 땅에서 하늘의 자녀로 산 자들의 영은 하늘에서도 자녀로 더 좋게 복직되

기만 한다.

53. 도자기를 가마에 굽기 전에 흙으로 형상을 만들 때 모양이 결정되고, 아이

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 속에서 이미 난자와 정자가 결함됐을 때 성별이 결

정된다. 이미 다 만들었을 때는 그 형체로 영원히 결정된다. 이 세상은 결정하



는 곳이다. 신부, 자녀, 종을 결정하는 곳이다. 천국, 낙원, 선영계, 지옥을 결

정하는 곳이다. 그러다 성자의 재림 때 신부로 휴거된 영은 성약권 천국에 거

하게 되고, 자녀로 휴거된 영은 낙원을 거쳐 신약권 천국에 거하게 된다. ‘세상

(육계)’은 마치 시험장과 같다. 육신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마치 시험 보는 

기간과 같다. ‘영계’는 육신이 시험 본 것을 가지고 영이 사는 곳이다. 

54. 영은 육의 삶에 따라 결정된 영계에서 사는데 신부는 신부로서 살고, 자녀

는 자녀로서 산다. 미완성된 영들은 각자 그 주관권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복

직되는 제2의 삶을 살 뿐이다.

55. 지구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기회를 줬는데 안 한 자는 그것으로 

끝난다.

56.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때는 하늘의 때다. 삼위일체가 세상에 사람을 쓰고 

오셔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때 세상에서 안 믿고 살아 놓고, 육신 죽고 영으로 

그제야 삼위일체를 믿고 산다고 되겠느냐. 끝났다.

57. 세상에서 결정이 난다. 세상에서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육의 행실을 따라 

결정된 영계로 가도록 사자들이 인도한다.

58. 재판 중에 결정 나지, 감옥에 가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다. 이같이 세상에

서 그 영의 구원 급이 결정 나고 영계의 위치가 결정 난다.

59. 육신의 행위로 영의 운명이 결정 난다.

60. 봄·여름에 농사지어 곡식을 키우는 기간에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되고, 과

일을 키우는 기간에 과일의 상 &#8211; 중 &#8211; 하가 결정된다. 가을에

는 곡식을 거두기만 하고, 과일을 따기만 한다. 육계는 봄·여름과 같고, 영계는 

가을과 같다.



61.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62. 육계에서 못 하고 그 영이 지옥에 갔는데, 영이 지옥에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지옥에서 나오겠느냐. 못 나온다.

63. 육계에서 하늘의 자녀인데, 영계에서 하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육계에서 

신약권에 있던 자가 영계에서 마음대로 성약권에 가서 속하지 못한다. 영계의 

삶은 육계의 삶의 결과체다.

64. 육계에서 남자라면 영계에 가도 남자이고, 육계에서 여자라면 영계에 가도 

여자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육이 재림주 성자를 맞고 그 보낸 자를 맞고 주님

의 신부가 되어야 그 영이 영계에 가도 신부 주관권에 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산다. 육계에서 육이 신약권에서 살면, 영이 영계에 가도 신약 주관권에서 산

다. 


